
대학지구 분당 9캠퍼스 등대 목장 위동현 목자

처음 기도학교에서 사용되는 책 제목을 보고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따라 하는 기도?’, ‘책에 적힌 기도문을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직접 
소리를 내어 기도문을 말한다고?’, ‘그냥 읽는 것과 소리 내어 따라 읽는 것이 무
엇이 다를까?’. 여러 의구심을 안은 채 기도학교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분당채플에서 드려진 1주차 기도학교를 마친 뒤, 저는 오랜만에 제 진솔한 마음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관계에서의 실패, 취업 준
비와 대학원 진학의 좌절, 그리고 가족 안에서 이어지던 크고 작은 불협화음을 지
켜보며 새해를 맞이한 저는, 어느새 사람이 두려워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은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토피 증세까지 심해져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일상이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제 마음은 단기적인 우물물이 아닌 영
원한 생명수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도학교의 자리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제 삶이 기도로 지탱되기를,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구했습니다. 첫 주차 기도학교 이후, 저는 매일의 삶 
속에 기도를 녹여내고자 애썼습니다. 스스로를 향해 쏟아내던 자학에 가까운 비판
의 목소리를 잠시 멈추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 찬양을 틀어 놓으며 주님과의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잠 좀 자고 싶습니다. 머릿속 생각이 멈추지 않아 일상과 건강까지 흔
들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겪었던 아픈 기억들이 어느 순간 불쑥 튀어나와 제 마음
을 뒤흔듭니다.”

마음속 깊이 숨겨 두었던 서러움과 부끄러움을 하나님께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기도했다고 해서 불면증이 단번에 사라지지는 않았고, 아토피도 여전히 심
했으며, 과거의 실패는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
음의 괴로움만을 향하던 기도가 조금씩 다른 이들을 향한 중보기도로 옮겨 가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목장원과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이 안고 살아가는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알 수 없는 대학 입시 결과 앞에서 불안해하는 눈빛, 
SNS에 올라오는 소식들로 조급해지는 마음,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반복되는 
관계의 어려움, 마음 깊이 자리한 불안과 슬픔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해 주십시오. 스스로를 갉아먹는 목소리 대신 사랑의 언어로 자신을 다독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는 영혼이 있다면, 주님의 
빛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또한 기도 중에,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잊고 살았던 
지난날이 참 많았음을, 기도에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조언과 사람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였던 시간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작은 일에도 쉽게 놀라고, 한마디 말에도 상처받는 연약한 사람입니
다. 그렇기에, 겨울수련회 토요일 저녁 집회를 통해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찾
아오셨습니다. 
저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서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헤렛 수풀가에 웅크린 채 밀려
오는 파도에 몸을 맡기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의 뜻을 묻고 다시 일어섰던 것처럼, 저 역시 두려움 속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 울부짖고, 솔직히 고백하며, 때로는 아이처럼 매달리겠습
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삶
은 언제나 형통과 편안함으로 이어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
에 순종하여 그일라로 올라갔지만, 그 결과 더 깊은 도망의 길로 들어가야 했던 
것처럼, 순종의 길에는 때로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길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며, 그것이 제 삶의 가장 큰 영광임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내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환경이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증명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 저는 맡겨진 그일라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숨는 자리가 아니라, 부르
심의 자리로 걸어가겠습니다. 제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마
음속 가장 선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동체에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에 온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경청의 태도를 허락해 주십시
오.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제 주변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
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험난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심을 믿습니다. 세상
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소망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제 삶을 주님의 뜻에 맡겨 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